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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물찾아사람들에게널리…

진안군은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마이산남부의
지리적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박
차를 가하고 있다.
첫 번째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마이산을 탐방하는

탐방객이 머물면서 탑영제 주변을 관광할 수 있도록
탑영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.
보행인도 정비와 함께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 역할

을 할 수 있도록 탑영제의 물 위를 걷는 듯한 부유데
크를 설치할 계획이다. 또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
한 부유분수를 설치해 자연에서 힐링 공간을 만끽할
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진안군은 당초 올해 11월 준공예정 시점을 앞당겨

가을 단풍철 이전에 완료토록 해 관광객들에게 다양
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.
두 번째 역사문화경관명소화 사업은 단군, 조선태

조, 세종대왕, 고종황제의 위패를 봉안하고 조선시대
의 명현 41분과 을사조약 이후 순국선열 34분의 위패
를 배향하고 있는 이산묘 주변을 정비하여 숨은 유
적지(주필대, 마이동천, 비례물동, 용바위, 대한건곤
청구일월)를 부각시킬 계획으로 역사와 문화를 학습

하는 명소로 추진 중이다. 또한, 이산묘에서 마이산
남부 매표소까지 보도 정비와 금당사에서 탑영제 저
수지까지 보행로 정비 등 포함해 오는 11월 사업을
완료할 계획이다.
진안군은 2019년 마이산남부 주차장 확장과 2020년

마이산 남부의 신비를 주제로 한‘신비자연학습장’
등을 조성하여 신비한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
공간을 만들 예정이다.
군 관계자는“마이산 남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완

료되면 새롭게 탄생한 명소와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
공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”며“앞으
로도 주변 관광자원을 꾸준히 발굴·개발하여 마이
산이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토록 더욱 힘쓰겠다”고
말했다. /진안=우태만 기자

고드름의 신비와 조선왕조의 탄생설화가
전해지는 진안 마이산은 보물 같은 관광자
원들이 가득하다.
자연이 만든 신비의 극치가 마이산이라면,

인간이 만든 신비의 절정은 자연석을 쌓아 만든 탑
사가 있다. 또 보물 괘불을 소장하고 있는 금당사 사
찰과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이산묘, 그 주변의 유서
깊은 유적지와 마이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고여
이루어진 탑영제 등 명소가 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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